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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점을불허합니다

8 취업제2탄, 학생에서 CEO로변신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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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연부장

국·부장 고정칼럼

홍진아기자 86jinah@hufs.ac.kr 

학생자치활동의꽃, 

축제는어디로

언론의생명은진실보도

다문화를품에안다
우리학교양민정교수

▲ 글로벌캠퍼스 신본관기공식에참석한주요내외귀빈들이기공식의마지막순서인시삽식을진행하고 있다.

<바로잡습니다>

이번 달 8일(월)에 발행된 본지 953호의 대학보도
04면‘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대강당’에서 이화여대
이상봉홀 사용료‘200~250만원’을‘40~60만원’으
로 바로 잡습니다. 

김경보 기자 86kimseoul0923@hufs.ac.kr

글로벌캠퍼스의중심축세워진다
대운동장서신본관기공식열려…2014년완공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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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아 기자 86jinah@hufs.ac.kr

이덕선동문의후배사랑, 

장학금수여식열려

민주주의의꽃, 토론대회참가자모집

학내브리핑

만평 김경보 3

양배움터도서관에서열린시상, 

가을분위기물씬

임채윤·신민지 기자

86healing@hufs.ac.kr

무산넘어무산,양배움터정기총회

이은결 기자 86leg@hufs.ac.kr

두계단껑충, 중앙일보대학평가종합14위

이덕선 회장은 1958년 우리학

교 독일어과에 입학한 뒤 1966년

미국으로 이주해 ‘Allied

Technology Group’을 설립하고

현재 이곳의 CEO로 재직 중이다.

또한 미주 동문회 활동에도 힘써

2004년 미주총동문회 이사장을

역임했으며 2011년 미주동문연합

회 이사장에 취임했다. 그는 학생

들을 위한 장학금을 기부하는 것

과 더불어 2000년부터 학교발전

기금을 기부하기 시작해 학교 발

전에큰역할을하고있다.

▲정족수미달로무산된서울배움터정기총회

1. 전형일정

※제출서류접수시간 : 교학과 근무시간 14:00~22:00 (토요일, 일요일 휴무)

※ 지원자 전원은면접전형에응시하여야 함

2. 모집전공및인원

모집과정 구분 모집전공 모집인원

교육학석사

교원양성

(11개전공)

•국어교육 •영어교육 •일본어교육 •중국어교육

•스페인어교육 •역사교육 •일반사회교육 •상담심리

•유아교육 •수학교육 •컴퓨터교육 ○○○명

재교육

(4개전공)

•교육경영과리더십 •다문화교육(2012신설)

•어린이영어교육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

구 분 기간 장 소 비 고

입학지원서

인터넷 작성

2012. 10. 22(월) 14:00 

~ 10. 26(금) 22:00
www.uwayapply.com

교부기간 중에는 인터넷으로

해당일 24시간 작성 가능

서류 제출
2012. 10. 22(월) 14:00 

~ 10. 26(금) 22:00

대학원교학처 사무2팀

교육대학원 교학과

(대학원 건물 111호)

우편 제출의 경우 10. 26(금) 17:00

까지 도착분에 한하여유효함

면접 전형 2012. 11. 10(토) 대학원건물 고사장

전공별면접시간은 11.9(금)14:00

교육대학원홈페이지

입시뉴스에 공지예정

합격자 발표 2012. 11. 29(목) 14:00 예정
교육대학원 홈페이

gse.hufs.ac.kr

합격자 등록 2012. 12. 3(월)?12. 7(금) 예정 우리은행 전국 각지점
은행업무시간 내인터넷뱅킹, 

폰뱅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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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학년도전기

교육대학원(야간) 신입생모집요강

130-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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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지 기자 86hufspress@hufs.ac.kr

어느동아리가제일잘나가?       
제 2회동아리박람회많은학생들참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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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서 기자 86jspark@hufs.ac.kr

세계각국의전통문화를한곳에
여의도물빛무대서세계민속문화축전열려

▲아프리카학부 학회 트윔보가 남아공 월드컵의 주제가인 waka waka에 맞춰 아프리카의 전통춤을 힘차게
선보이고 있다.

▲ 1등을 수상한 동아리 CCC의 양준모(어문·아프리카어
10, 오른쪽)회장이 한재준(공학·디지털전공 08, 왼쪽)
부동연장에게 상품을받고기뻐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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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서기자 86jspark@hufs.ac.kr

잡(job)을잡을수있는콘서트
글로벌캠퍼스학생회관앞잡콘서트열려

▲“나만의 취업전략을 구상하는 중이에요”두산인프라 기
업 부스에서 두 학생이 인사담당자의 설명에 귀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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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실습기구만이문제는아니야’

◆‘외부지원은불가피한선택’

◆ 모두가 바라는 방향- ‘수준 높은

종합대학을위하여’

이민정기자 86cosmos@huf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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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마음껏실험하게해주세요”
10년이넘은기자재…자연과학대의아픈속사정

신민지 기자 86hufspress@hufs.ac.kr

우리학교본∙분교통합어디까지왔나

“우리학교는 외국어 특성화 대학이라는 이미지가 너무 강해 상대적으로 이공계열이 소외되고 있다”지난 달 25일(화) 글로벌 캠퍼스에서 열린 정기 총회에 참석한 한 자연과학대학(이하 자연대) 학생의 말이다. “실험수업에 쓰이는 실습기구가 10년이

넘은 것도 있고 노후화와 고장으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장비도 있어 실험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김덕현(자연·전자물리 09)군도 아쉬움을 표현했다. 실제로 자연대 학생들은 어떤 환경에서 실험을 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학교의 구성원인 자연대

학이겪고있는상황을짚어보고학교의입장을들어보자.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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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국어대학교대학원

2013학년도전기석사·박사학위과정신입생모집
1. 2013학년도전기입시전형일정

2. 지원자격

가. 특별전형

1) 석사 :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13년 2월 취득 예정인 자로 학사과정

총평점평균이 3.0(4.5만점 기준) 이상인자

2) 박사 : 국내·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13년 2월 취득 예정인 자로 석사과

정총평점평균이 3.5(4.5만점 기준) 이상인자

나. 일반전형

1) 석사 : 국내·외대학에서학사학위를취득한자또는 2013년 2월 취득예정인자

2) 박사 : 국내·외대학원에서석사학위를취득한자또는 2013년 2월 취득예정인자

3. 접수방법

·STEP 1 - 대학원홈페이지(“모집요강”→”입학원서작성바로가기”) 인터넷원서접수

·STEP 2 - 인터넷접수후출력물및구비서류제출

4. 전형방법 : 서류심사및구술시험(면접)

5. 기타사항

가. 다양한교내·외장학금혜택(한국외대출신자, 성적우수자, 외국인유학생)

나. 본 대학원과학점교류협정을체결한국내·외타대학원에서학점교류가능

다. 대학원생학술지논문게재연구비지원

라. 기타 본교도서관및시설이용

6. 기타자세한사항은대학원홈페이지www.hufs.ac.kr/gra 참조

7. 한국외국어대학교대학원교학처

TEL. 02-2173-2386 FAX. 02-2173-3369

(우)130-791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이문로 107

구 분 원서접수 전형일 합격자발표 등록기간

특별전형 9.24(월)~9.28(금) 10.13(토) 10:00 10.25(목) 14:00 10.29(월)~11.2(금)

일반전형 11.5(월)~11.9(금) 11.24(토) 10:00 12.6(목) 14:00 12.10(월)~12.14(금)

학과
전임
교원수

교내 교외 계

과제수 연구비 과제수 연구비 과제수 연구비

생명공학과 8 21 109,000 10 638,310 31 747,310

수학과 5 6 34,000 2 65,843 8 99,843

전자물리학과 7 15 57,200 6 395,320 21 452,520

통계학과 7 10 40,900 6 366,714 16 407,614

화학과 7 42 184,400 12 1,062,482 54 1,246,882

환경학과 5 7 38,800 8 578,190 15 616,990

2011년도 기준연구비수혜실적 (단위 : 천 원)

출처 : 김연환/연구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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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프랑스어

모옌, 노벨문학상수상확정

이탈리아, 마피아에연루된지방정부해산시켜

세계브리핑

오클랜드, 디트로이트타이거스격파

김정원기자 86jeongwon@hufs.ac.kr

권수정 기자

이란어

<알아가기>

학교 앞 카페로 자리를 옮긴 우리는 이야기를 시

작했다.

“무슨 전공이세요?”“나이가 어떻게 되세요?”등

의 기본적인 질문들과 더불어 같은 음악을 좋아한

다는 공통점까지 발견한 그와 나는 뜨거운 커피가

식는줄도모르고대화를이어갔다.

그리고 다음 심리학 시간까지 같은 카페에서 두

번을 더 만났고 또 다시 뜨거운 커피의 김이 사라

질때까지이야기를나눴다.  

그렇게우리는서로를알아가고있었다.

※다음호에계속....... 

earTHeme 
세계의 축제, 어디까지 가봤니?

이번 달 6일(토) 여의도 물빛무대에서 우리학교 학생들과 시민이 세계민속문화축전(이하 세민전)을 즐겼다. 다양한 국가를 대표하는 춤과 노래를 선보인 학회와 동

아리를 보니 실제 외국인들은 어떤 춤과 노래를 추며 축제를 즐기는지 궁금해진다. 우리학교의 외국인들은 모국에서 어떤 축제에 참여했을까? 지금부터 세계의 축제

현장으로떠나보자. 편집자주

김경보·이민정 기자 86cosmos@hufs.ac.kr

▲ 마피아에 연루된 이탈리아 남부 도시 레지오
칼라브리아

▲올해노벨문학상을받게된모옌

▲승리를자축하는 오클랜드소속선수

10월에열리는스페인의유명한축제는무엇이있나요?

10월 12일은건국기념일로스페인에서가장중요한날입니다. 크

리스토퍼콜럼버스가아메리카를발견한것을기념해큰축제를열

지요. 이 날은스페인에서는‘El dia de la Hispanidad’로알려져

있고라틴아메리카에는‘El dia de la Raza’로알려져있습니다.

또한 10월 12일은육군의날이기도해서수도인마드리드에서스페

인군의시가행진이열립니다. 이 행사에는스페인의왕과왕비, 황

태자와황태자비가꼭참석한답니다.

우리나라의축제에참가한적이있었나요?

서울의스페인대사관에서열린축제에참가한적이있어요. 스

페인출신으로한국에사는사람들을만나고전통음식과음료수를

먹었는데참좋은취지였다고생각해요. 그리고저는한국의석가탄

신일도좋아합니다. 거리마다달아놓은아름다운등불이밤에켜지는것과멋진행렬이매력

적이거든요.

도미니카공화국의카니발축제가유명하다던데가장특색있는것이

뭔가요?

도미니카공화국에서는큰도시에서 2월내내카니발축제가열리

는데‘산티아고카니발’과‘라베가카니발’이유명해요. 특히 일요

일에는나라에서시민의안전을위해도로를차단할만큼성대하게

열립니다. 축제는아침일찍시작해저녁늦게까지계속되는데, 현란

한코스튬을입고가면을쓰고춤을추며다닙니다. 코스튬에는작은

종들이많이달려서소리가나요. 사람들은공처럼생긴것에줄을달아갖고다니

는데그것으로아무나때리기도합니다. 가면을쓰면서로못알아보잖아요. 그래서

어릴때종종학교에서싫어하는애가카니발에간다고하면가면쓰고의상입고때

리러가는경우도있답니다.

때린다고요? 맞으면진짜아프겠어요. 좀 충격적인데요?

맞으면정말아프기는해요. 하지만도미니카공화국사람들은축제를정말좋아하고즐깁니다. 그래서맞고

때리는것도축제의일부분으로받아들이기때문에대부분이해하는편이죠. 그곳의흥겨운분위기는말로설

명할수없어요. 가서 직접느껴보는걸추천해요.

한국에는없는러시아의특별한축제가궁금해요.

6월에 St. Petersburg에서‘The Scarlet Sails festival’이라는

축제가열려요. 이 축제에서는주로고등학교졸업을축하한답니

다. 축제는 Neva강의둑을따라열리는데, 희망을상징하는진홍

색돛을단꿈의배가이강을따라전진합니다. 사람들은둑에모

여이배가시야에서사라질때까지구경해요. 또한 이축제는불

꽃놀이, 음악회그리고물위에서펼쳐지는전투재현이큰볼거

리죠. 해적선을포함한열척의배가물위에서전투를벌여요. 이

축제가끝나면며칠후대학교입학시험기간이시작됩니다.

그축제에참가해서느꼈던가장인상깊었던순간은요?

어두운밤에멋진음악을들으며배를기다렸던것이생생하게기억에남네요. 2시간의

기다림끝에어둠속에서진홍색배가서서히선명하게다가오는모습이멋졌어요. 이 축제

에처음참가했을때가고등학교를졸업한해여서제게더욱의미가있었습니다.

▲스페인, Victor Camprubi

Telo, 통번역대학 스페인

어통번역학과 외국인 조

교수

▲한국, 신진웅(경상·국제
경영 12), 도미니카공화
국에서약 13년간거주

▲러시아, Alex Gulina

교환학생

1)플레이오프정규 리그를 끝낸 다음, 최종 우승 팀을 가리기 위해 별도로

치르는경기

각주



◆전임교원의강의담당비율이늘었는데
학생들은불만이있다?

◆그렇다면 전임교원의 수업비율은 왜
50%가돼야하나?

◆우리학교의 전임교원 강의 비율 조정
방법은? 

◆ 학생들의 요구와 학교의 계획의 합의
점은?

권수정 기자 86sj@huf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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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우리학교서울배움터의전체강의중전임교원이강의하는비율은 1학기 41.3%에서 2학기 39.6%로 줄었다. 2011년도 또한전체전임교원강의담당비율은 1학기 45.7%에서 2학기 40.2%이 되어전임교

원의 강의비율은 2년 연속 줄었다. 그런데 2012년의 전체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은 1학기 44%에서 2학기 53.8%로 약 10%가 갑자기 늘어났다. 전임교원의 강의담당 비율이 늘어나 언뜻 보면 전체 수업이 늘어난

것같지만의아하게도학생들은수업이줄어불편을겪고있다는이야기를하고있다. 왜 이런일이일어난것일까. 전임교원수업비율, 그 밑에깔려있는대학기관평가인증제와우리학교의현실에대해알아보자.

편집자주

위 그래프에서 제시됐듯 2010년과 2011년은 1학기에서 2학기로 넘어가면서 전임교

원의 강의담당비율은 줄고 비전임교원의 강의담당비율은 늘었다. 하지만 2012년의 경

우, 전체 교원의 강의담당비율 중 전임교원의 강의담당비율은 늘었지만 비전임교원의

강의담당비율의 경우는 40%대로 줄었다. 서울배움터의 총 개설학점을 살펴보면 2010

년의 경우 1학기는 2640학점이고 2학기가 2676학점으로 46학점 늘었다. 2011년의 경

우도 1학기 2628학점에서 2학기 2665학점으로 37학점 늘었다. 하지만 2012년의 경우

반대로 1학기 5328학점에서 2학기 5060학점으로 268학점이 줄었다. 이런 변화의 이

유는뭘까?

늘어난전임교원수업비율,
줄어든학과수업

※전임교원이란?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를 포함하는 개념이며 이 전임교원들의 강의담당비율이 최소 50%를 충족시키는 것이 대학기관평가인증제의 평가기준 중 하나이다.

※비전임교원이란? 전임교원 외에 겸임교원, 초빙교원, 기타비전임교원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 2010~2012년의학기별전임교원과비전임교원의강의담당비율은?

전임교원

41.3%비전임교원

58.7%

전임교원

39.6%
비전임교원

60.4%

→
1학기 2학기

▲2010년 전임교원과 비전임교원의 강의 담당 비율

전임교원〈 비전임교원

전임교원

44%비전임교원

56%

전임교원

53.8%

비전임교원

46.2%→
1학기 2학기

▲2012년 전임교원과 비전임교원의 강의 담당 비율

전임교원 〉비전임교원

전임교원

45.7%비전임교원

54.3%

전임교원

40%
비전임교원

60%

→
1학기 2학기

▲2011년 전임교원과 비전임교원의 강의 담당 비율

전임교원〈 비전임교원

‘대학기관평가인증제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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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을불허합니다
우리학교가 주점 설치를 전면 금지하는 선언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주점설치 금지 선언에 뒤이은 서울배움터 총학생회의 반발로 이러한 상

황은 본격적으로 쟁점화 됐다. 학교는 학생에게 책임을 물었고, 이에 학생회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학생 자치권을 탄압하려는 시도라며 반박하고

있다. 학교와 학생회는 이렇듯 서로다른근거와주장을제시하며입장차이를좁히지못하고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학교와 학생회의 입장과주

장을조명해본다. 편집자주

9월 10일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입법예고

9월 24일

우리학교 교무회의 및 학과장

명의로 주점금지 선언문 발표

9월 25일

주점금지 선언문이 학생

들에게 메일로 발송됨

10월 4일

서울배움터 총학생회, 반

대 입장의 기자회견

10월 5일

상경대 소모임‘맥박’,

주점 진행

10월 12일

‘사랑하는 외대인 여러분’이

라는 제목의 메일이 발송됨

논란의중심, 주점금지선언

“음주문화개선”VS “자치권탄압”

엇갈리는반응, 방법이먼저? 결과가먼저? 

좁혀질듯좁아지지않는입장차이

김정원 기자 86jeongwon@hufs.ac.kr

▲ 이번 달 15일(월), 주점금지 철회를 요구하기위해나무계단에모인학생들.

국민건강증진법개정안

▲우리학교 생활정보 포털사이트‘ 스라이프’의 붉은광장 게시판에서 주점 금지에 찬성하는 학생들이 그에 반대하는 학생

들을상대로자신의의견을피력하고있다.



08사회路

맨눈으로보는그림 기자고정칼럼

유리와요한

2012년 10월 23일 화요일 954호

문나윤 기자

당신속영웅, 깨어있나요

“우리가 가는 길, 기약 없는 내일과 두려운 미

래. 하지만 포기 할 수는 없어. 그날을 위하여 우

리 모두 어깨 감싸며 말하네. 힘을 내자고 사랑

하는조국을위해.”

▲뮤지컬 <영웅>

극과극 기자 고정칼럼

<길 로>

<글 장>

운동章
‘맨눈으로 보는 그림’은 그림과 화가에 대한 배경지식 없이 작품 그 자체만을 감상하는 코너입니다.

끝없는추락속, 믿을수있는유일한희망

▲암벽에 오르면 믿을 수 있는 것은 자신과 동료뿐
이다. 

▲ 이중섭, 돌아오지 않는 강

기자고정칼럼 김정원 기자 임채윤 기자

◆“BE A BETTER MAN”카리스마 넘치는

준스버거 CEO

◆“사회에 보탬이 되는 창업을 하고 싶었어요”

착한카페플래닛 CEO

김계선기자 86ksholic@hufs.ac.kr

우리학교를거쳐간학생,

그들의특별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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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 그는 다만

/ 하나의몸짓에지나지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 그는 나에게

로와서꽃이되었다.

게다가 장마철엔 살 냄새가 짙어졌다. 여름은

평소우리가어떤냄새를풍기며살아왔는지환기

시켜줬다. 지상에 숨이 붙어 있는 것과 그렇지 않

은것들의모든체취가물안개를일으키며유령처

럼 깨어났다. 폭우 속, 사물들은 흐려졌고 그럴수

록기이한생기를띠었다.

김애란, 「물속골리앗」중

임채윤기자 86healing@hufs.ac.kr

언어의고갱이, ‘문학’꽃을피워내다
신주철교수가말하는한국어교육에서의문학교육론

<학술인터뷰>

<<신신주주철철 교교수수의의 주주요요 논논문문··저저서서>>

한국 현대시를 전공하였고 근래에는“한국어 교육에서의 문학교육”, “한국사회의 다문화화, 그 문학적 의미”등

에관심을가지고공부하고있다. 

논문 : •초급한국어교실에서노래가사활용방안연구, <우리말글> 제55집, 2012.8., 113-141쪽. 

•한국어교육에서문학작품의통합적위계화방안, <한국어교육> 제21권 4호, 2011.3., 203-221쪽.

•人權과易地思之觀點에서의多文化敎育, <어문연구> 149호, 2011.3., 415-437쪽 외다수. 

저서 : •<한국어교육에서한국문학교육의이론과실제> 커뮤니케이션북스, 2006. 9.

•<1960년대 한국시문학의 탐구> 동인, 2008. 11. 외 저서와 공동저서 및 공동번역서, 그리고 한 권의 시

집이있다.

삐빅! 한글, 입력되었습니다
컴퓨터에게한글을가르치다, 남지순교수의컴퓨터언어학

<<남남지지순순 교교수수의의 약약력력 및및주주요요 논논문문··저저서서>>

프랑스파리제7대학형식이론언어학박사

프랑스 PEMLV 대학교컴퓨터언어학아빌리타시옹(Habilitation) 학위

현한국외국어대학교언어인지과학과교수

논문 : •Une classification formelle des adjectifs psychologiques en corèen, <Lingvisticae
Investigationes> Vol. XVII:1, 1993.

•Classification syntaxique des constructions adjectivales en corèen, <Lingvisticae
Investigationes Supplementa> Vol. 21., 1996, pp.560. 

•Lexique-grammaire des adjectifs corèens et analyse syntaxique automatique,
<Langages> Vol. 31., NO.126., 1997, pp.105-123.

저서 : •<한국어형용사어휘문법> 한국문화사, 2007. 그 외 한국어전자사전관련논문다수

양재상기자 86haveaniceday@hufs.ac.kr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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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아웃 권수정기자

좀더정확한

눈이되기위해

소통을향한그들의열정

다시돌아본나의모교, 외대

일 시

정 지

저녁 6시. 학생들이수업을모두마치

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다. 하지만 같은

시각 학생회 구성원들의 일은 이제 시작

이다. 그들의 두 손 안에는 학내 문제를

알리는 자료들이 한가득이다. 바삐 정문

앞을 지나가는 학생들에게 자료를 건네

는 것은 그들의 작은 관심이라도 이끌어

내기 위함이다. 자료가 학생들 모두의

손에 쥐어질 때까지 학생회의 열정은 식

지않는다. 

2학기 정기학생총회는 결국 성원 미

달로 무산됐다. 하지만 학생회의 소통을

위한노력은아직‘진행중’이다. 소통을

위해 두 발로 뛰는 학생회 구성원들의

열기로 10월의 쌀쌀한오후가유난히따

뜻하다.

홍진아 기자 86jinah@hufs.ac.kr

EBS 글로벌콘텐츠부 부장
정정선선경경(사범·영교 83)

동문의소리

2012년 10월 23일 화요일 954호

지난호를말하다 지난호를말하다 박정욱(인문·사학 11)김동우(교육대학원·일반사회교육 08)

Hufs! Don’t Be Afraid of a Change, Do Challenge! 참여의기회를준외대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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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자말풀이 “학보를꼼꼼히읽으면답이보인다”

가로열쇠

세로열쇠

■십자말풀이정답을 10월 24일(수) 까지 이름 , 연락처 , 학보사에하

고싶은말과함께학보사로가져오시면추첨을통해각배움터당 3분

씩총 6분께문화상품권을드립니다.

•서울배움터국제학사 401호 담당자 : 홍규원기자 (010-7740-9789)

•글로벌캠퍼스학생회관 212호 담당자 : 이민정기자 (010-8729-9406)

여론을외면하는학생자치

서로손잡는그날을위해

To. 현승 오빠, 예랑 언니, 신구 언니, 현정

From. 윤해솔(사범·독교 11)

① ❶ ④ ❸

②

❷③

⑤

❺

❹⑥ ❻⑦

창 간 1955년 4월 11일

발행인 박 철

편집인 겸 주간 전종섭

편집장 강유나 부 장 문나윤 우보연 홍규원

정기자 권수정 김경보 김계선 김정원 박준서 신민지 양재상 이민정

이은결 임채윤 홍진아

조 교 이현주 정진경

제 작 ㈜경보기획 인 쇄 중앙일보

학생기자실 (서울) 02)2173-2504 / (글로벌) 031)330-4112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외대로 81

트위터 @hufspress1955

www.oedaehagbo.com

독자기고

외대학보는독자의의견을통해빛이납니다.

동문의 소리(9매) / 지난호를 말하다(7매) / 비둘기
칠판(3매)의 기고를 받습니다. 소정의 선물도 있으니
많이 참여해 주세요.

facebook.com/newhufspress  or  www.oedaehagbo.com

연 락 처 •서울 02-2173-2504 •글로벌 031-330-4112

외대학보 •서울 국제학사 401호 •글로벌 학생회관 212호

편집장 강유나(영어·영어 11) 84yoonah@hufs.ac.kr

원고료 - 외대생 5,000원 / 매
교직원, 동문 10,000원 / 매
(1매 = 200자 원고지)

■ 증정품 - 매호 추첨을 통해 텀블러를 드립니다.
■ 십자말풀이
추첨을 통해 6명에게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 학보우체국
교환학생, 군대 간 친구 등 외대학보를 받기 힘든
이들에게 학보를 보내드립니다.

기사제보

소정의 선물

▲아래에서왼쪽이글쓴이다

To. 부산에서 복무 중인 승주 형에게

From. 한상현(동유럽·우크라이나어 10)

▲ 보낸이 한상현군

지난호 십자말풀이 당첨자

서울배움터

강준수(서양어·이탈리아어 10)

심애리(사회·자전 09)

이기은(상경·경제 09))

글로벌캠퍼스

박누리(통번역중국어 12)

김한올(동유럽세크어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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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결 기자 86leg@hufs.ac.kr

▲‘LG와 함께하는 동아 다문화상’에서 다문화공헌 단체상을 수상한 양민정 교수가
김준식아시안프렌즈대표와함께하트모양을그리고있다

▲다문화가족포럼에서다문화교육사업에대해열심히이야기하고있는양민정교수

우리학교다문화교육원장양민정교수

2012년 현재, 국내 다문화인구가 130만여명에이를정도로다문화가정

은 우리생활 깊숙이 자리 잡아가고 있다. 하지만 정작 우리와 다문화가정

사이의 벽은 높기만 하다. 그 벽을 허물고 다문화사회의 건강한 정착을 위

해앞장서는‘다문화교육’의선구자가여기우리학교에있다. 편집자주

양민정 교수는…

·한국외국어대 사범대학 한국어교육과 교수

·한국외국어대 교육대학원 원장

·한국외국어대 다문화교육원 원장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 포럼 교육문화분과 위원장

진정한 다문화사회 정착을 위한 길, ‘다문화교육’

‘130만다문화사회’더이상멀리있지않은다문화 “‘다문화교육’에 사명을 받은 것 같습니다”

다문화교육은 다문화가정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다

다문화구성원들은 우리나라 성장동력의 큰축


